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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는 고통스럽지
만 이 안에서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고, 마침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만해축전을 통해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한 여름을 견뎌낸 결실을 만나는 것이자 모든 이들의 가슴
을 적시는 시원한 감로수를 만나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입보리행론’에 ‘여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부터 결단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보호자를 기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힘으로 상
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며,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자 불은(佛恩)에 보답하겠다는 지극한 서원으로 전해
집니다.

누군가를 능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사람, 어떤 고통과 고난에도 다른 이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힘을 
쓰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신 시대의 영웅들
을 만해대상으로써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영웅들은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는 종교의 울
타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에는 내가 가진 굴레를 모
두 뛰어넘어 즉시 그 몸을 나타내시는 이 시대의 보살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도 숱한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숭고한 
헌신과 박애를 우선하여 실천으로써 보여주었고, 문화 예술로서 마음 깊은 감
동으로 삶을 어루만지어 앞날의 용기를 전해주신 모범은 원력보살의 화현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얻으신 여섯 분의 수상자와 단체는 모두 이 세상의 평화
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하셨지만 



모든 선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세상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
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고 갈채를 보내는 것은 사회와 시민
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달래준 지난 세월의 기여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것입
니다. 

더욱이 축하와 더불어 공덕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곳 인제군은 만해스님께서 
고뇌 속에 자주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님의 침묵’을 집필한 곳입니다. 그
러기에 그 어느 곳보다 생명과 평화, 화해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의미 있
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만해축전의 주제가 생명과 화해이고 인제군이 ‘생명특별군’을 선포한 이
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매년 열리는 만해축전이 생명과 화해의 촉매 역할
을 하고, 인제군이 생명 평화의 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해대상을 맞아 거듭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수상자 여러분의 원력
과 공덕이 우리 사회의 앞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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